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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 강화
11억톤 시추 국내 소비량 3년치 1억톤 확보 … 광물자원 탐사도 확대

한국과 모잠비크가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플랜트 건설 등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로 했다.

아프리카 2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7월12일(현지시간) 모잠비크 아이레스 알리 총리와 회

담을 통해 회담을 갖고 지질조사 연구, 광물탐사ㆍ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모잠비크 정부에 가스전 개발 협력사업 관련내용을 제안했으며, 모잠비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모잠비크 동북부 해상광구에서 가스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추결과 11억톤의

가스 부존량을 발견해 공사 지분율 10%를 고려할 때 국내 소비량 3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약 1억톤의 가스를

확보했다.

양국간 논의가 진전되면 해상가스개발 설비, 가스액화 설비, LNG(Liquefied Natural Gas) 수송 선박 등 인

프라 분야 참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양국 정부 사이에 자원협력위원회를 꾸려 2013년께 관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안에 주모잠비크 대사관을 개설하고 2013년 모잠비크 코트라 무역관을 열어 양국간 에너지

ㆍ자원 협력, 국내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의료ㆍ보건, 인적역량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협

의했으며 기술직업교육 강화사업 실시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약정 및 차관공여 계약을 맺고 모잠비

크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모잠비크 소재 대형가스전 발견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라는 의미에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며 ”앞으로 LNG 프로젝트를 제때 추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를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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